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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? 모든 감각

이 꺼져 어둠만 가득한 무가 되는 걸까? 간혹 죽음의 문

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

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한다.

 구름 위에서 신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, 꽃과 

나무가 가득한 길에서 산책을 했다는 사람, 사랑하는 사

람을 만나 포옹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등 그 내용도 

가지각색이다.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체험을 실제

로 검증할 방법은 없다.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죽음 

직전에 일어난다는 임사체험은 단지 약물이나 이산화

탄소 과다, 산소 부족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뇌의 

환각이라고 보기도 한다. 그런데 최근 놀라운 실험 결과

가 하나 발표됐다. 사망 직전에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청

각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.

 

▣ 의식불명 환자도 들을 수 있다

<KISTI의 과학향

기> 에 따르면‘캐

나다 브리티시컬럼

비아대 연구진은 실

제 의식 불명 환자

를 대상으로 사망 

직전에도 의식이 있

는지, 감각이 있는

지 실험했다. 실험

에 참가한 열세 명

의 환자들은 암환

자병동에서 치료를 

받고 있는 사람으

로 모두 가족들의 

동의를 받았다. 연

구진들은 암 말기 

환자들이 의식이 

있을 때와 의식 불

명에 빠졌을 때 뇌

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들을 수 있다

파를 측정했다. 의식 불명에 빠졌을 때 뇌파를 측정하

는 실험은 이미 숨지거나 호전된 환자를 뺀 5명만 측정

할 수 있었다. 연구진은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건강한 

사람의 뇌파와 비교했다.

 

뇌파를 측정할 때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

줬다. 일상에서 나는 각종 소음, 평소에 듣기 어려운 소

리 등 총 5가지 패턴이었다. 그 결과 의식불명 환자가 소

리를 들을 때 나타내는 뇌파는 건강한 사람이 소리를 

들을 때 나는 뇌파와 비슷했다. 보통 소리의 높낮이에 

변화가 생기거나 갑자기 소리의 패턴이 바꾸면 뇌 부위

도 활성화되어 뇌파가 변하는 데, 의식불명인 환자에서

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.

 

▣ 죽기 직전에 의식 활동이 활발해진다?

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과거 쥐를 이용

한 연구에서 죽음의 과정 동안 뇌의 의식활동이 폭발적

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. 2013년 미국 

국립과학원회보(PNAS)에 실린 연구에서는 실험용 쥐 

9마리의 뇌 여러 부위에 전극을 꽂고서 조금씩 약물을 

투여해 심장정지를 일으켰다.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

쥐의 뇌 활동을 기록했다.

 

결과는 놀라웠다. 뇌파가 완전 소멸하기 20~30초 전

에 뇌의 전 영역에서 감마파가 아주 강하게 검출된 것이

다. 감마파는 인간의 경우에는 명상을 할 때나 의식적으

로 집중할 때 발생하는 뇌파로 알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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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의식 있을 때(위)와 의식불명일 때의 말기

환자 뇌파 활동. 출처=사이언티픽 리포츠

해당 연구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심장박동이 멈춘 

후 뇌전도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까지의 과정을 4단계로 

구별할 수 있다. 첫 번째 단계(CAS1, 약 4초 동안)에서 심

장박동이 멈추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. 두 

번째 단계(CAS2, 약 6초 동안)는 뇌전도 파형 크기가 감

소하면서‘델타 블리프(delta blip)’라고 이름 붙인 4헤

르츠(Hz) 정도의 큰 저주파 피크 파형이 나타난다. 세 번

째 단계(CAS3)는 20~30초가량 지속되는데 바로 이 단

계에서 아주 강한 감마파가 뇌의 전 영역에서 관찰된다. 

네 번째 단계(CAS4)는 뇌파의 움직임이 완전 소멸한 상

태이다. 이런 연구 결과는 죽음을 맞는 뇌가 마지막 순

간에 매우 높은 활성을 띠며 의식 활동을 한다는 것을 

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.

 

물론 소개한 두 가지 연구가 죽음의 과정에도 감각

과 의식활동이 살아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. 

처음에 소개한 연구는 피험자가 너무 적고 청각과 관

련된 뇌파의 변화가 정말로 의식불명의 사람이 소리

를 듣는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다. 두 번째로 논의한 

연구도 인간이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한계

가 있다.

 

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는 적어도 죽음 직전에는 곧 아

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

희망을 준다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

안타까운 순간에도,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얼

마나 고마웠는지, 평생 잊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말하자. 

▲ 왼쪽에서 네 번째, CAS3이 감마 뇌파의 급격한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. 출처= PNAS


